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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/24(목)�삼상� 23-26장� � �풍랑에도�순항하는�자,�다윗

사울은�권력을�가졌지만�초조하고�두렵습니다(18:8,12).

하나님을�좇지�않고�사람�뒤를�쫓느라�기력을�소진합니다(19장-27:4).

그는�백성의�마음을�하나로�모으기는커녕�편을�가릅니다(22:7-8).

적군인�아말렉을�진멸하라는�명령에는�불순종했던�그가(15:7-9),

정작�제사장과�가족들,�그들의�가축을� <진멸>합니다(22:18-19).

다윗은�하나님의�음성에�귀�기울이고�순종합니다(22:5, 23:2,4,12).

체제�내에서�소외된�자들이�찾아왔을�때,�다윗은�그들을�품습니다(22:2).

상황이�여의치�않다고�백성들의�어려움을�못�본�체�하지�않습니다(23:2-3).

선을�먼저�넘은�것은�사울이지만�다윗은�하나님을�기준으로�반응합니다(24,26장).

자신을�거부한�이스라엘이지만�다윗은�자기�뿌리를�잊지�않습니다.

(22:5, 23:12,19,24:1, 27:8)   

다윗은�안전과�미래를�도모하기�위해�사람을�모으지�않고(14:52),

하나님의�뜻을�묻고자�사무엘과�제사장을�먼저�찾았습니다(19:18,21장).

다윗은�놉에서� <골리앗의�무기>를�찾게�됩니다(21:9, 17:50-51참고).

동행한�이들과�함께�성소에�차려진� <진설병>을�먹습니다(21:6, 레24:5-9 참고).

이는�하나님께서�앞으로도�다윗을�먹이시며�승리케�하실�것을�암시합니다.

다윗은�폭풍�같은�도피�생활�속에서도�순항합니다.

하나님은�나발을�맞아�사울처럼�행하려는�다윗을�막으시고�구하십니다(25:26-32).

끝까지�견디게�하시고�결국은�사울에게�항복과�축복을�받게�하십니다(24:20-21, 26:25).

사람은�매번�다윗을�쫓고�괴롭게�하며�배신했지만

하나님은�한�번도�그를�실망시키신�적이�없었습니다.

“나를�아는�이도�없고�피난처도�없고�내�영혼을�돌보는�이도�없나이다

여호와여�내가�주께�부르짖어�말하기를�주는�나의�피난처시오

살아있는�사람들의�땅에서�나의�분깃이시라�하였나이다(시142:4-5)”

“사울이�매일�찾되�하나님이�그를�그의�손에�넘기지�아니하시니라(23:14)”

풍랑�속에서도�하나님의�음성을�듣고�있습니까?

❶ 내�상황이�여의치�않아도�보이시고�시키시는�일에�순종하고�있습니까?
❷ 선을�넘은�사람들�앞에서�요동칩니까,�잠잠히�하나님께�묻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 삼상� 23-26장


